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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논문은 오경 안에 지배 이념적 성향이 어떻게 유래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접근한 

연구이다. 이 논문에서는 특히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제국과 총독， 그리고 신권권력

이 오경을 최종 완성하는 데에 어떻게 지배이념들을 반영시켰는가를 다루고 있다. 구

약성서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책이라고는 하지만, 세속권력과 제사장권력

이 합쳐진 신권정치의 입김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.

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칙령을 통해 유대인 포로들의 귀환

을 허용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. 그러나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유대

인들 스스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여러 그

룹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 경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다. 페르시

아 당국은 성전 재건을 둘러싼 포로 공동체 그룹들의 충성도를 저울질하다가 사독계 

제사장과 신학자들을 지원했다. 저자는 이 과정에서 최종 편집된 구약성서의 오경이 

당연히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주장한다.  사독계 제사장들과 신학자들

의 친페르시아적 태도와 그로 인한 보수화는 팔레스틴에 남아있던 팔레스틴 공동체

의 예언자들의 예언운동을 약화시켰다. 결론적으로 저자는 오경의 정경화 작업이 페

르시아 제국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친페르시아적이고 신권정치적인 경향의 에스라

와 사독계 제사장으로 인해 굴절된 부분이 있는 반면, 평신도 신학자들의 노력 덕분

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율법들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. 




